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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를 이끄는 성경구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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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저에게 뜻깊은 날입니다. 그래서 저를 쓰담쓰담, 

토닥토닥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. 왜냐하면 오늘이 ‘가톨

릭굿뉴스’ 앱에서 진행하는 ‘모바일 복음 쓰기’를 시작한 지 

딱 1년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. 바쁜 일상에서도 우리에

게 생명을 주는 복음 말씀과 늘 함께한 한 해였기에 더욱 

뿌듯합니다. 배우자와 함께 복음을 쓰면서 앱에서 매일 주

어지는 룰렛 점수에 따라 “앗~싸, 에~이” 하며 웃고 찌푸

리는 재미있는 일들도 많았지요. 

그동안 성경 통독의 경험은 몇 번 있었습니다. 본당 형

제자매님들과 함께 3년에 걸쳐 성경 통독을 한 적도 있고, 

구역 교우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 새벽 미사 후 통독을 하고 

각자 챙겨 온 음식을 나누며 신앙 대화로 꽃을 피웠던 시절

도 생각납니다. 본당의 전례분과 봉사자들과 함께 복음서

를 철야 통독하고 새벽 미사를 봉헌했던 경험이나, 대자들

과 함께 집에서 통독했던 경험도 새롭게 다가옵니다. 오랜 

세월이 지난 지금도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. 이

처럼 통독 경험은 다양하지만, 성경 필사는 번번이 실패한 

경험이 있어 왠지 아쉬웠고, 넓고도 깊은 복음 안에 담긴 

심오한 뜻을 이해하는 데는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.

올해 사순시기에는 제가 봉사하고 있는 평협에서 ‘스마

트 쉼’ 운동을 펼치며 사순 묵상 수첩을 제작해 전국에 배

포했습니다. 저도 글씨 연습도 할 겸 캘리그라피 세필로 복

음을 쓰고 묵상했는데, 그러면서 자연스레 일상 안에서 우

선순위가 하느님 위주로 바뀌는 변화도 생겼습니다. 또한, 

지난 6월 예수 성심성월을 기해 한국평협에서 굿뉴스와 함

께 진행한 코로나 극복 이벤트에도 참여하면서 묵상 글에 

한 번 당첨되어 소확행의 작은 기쁨도 누렸습니다. 함께 참

여하신 전국의 많은 교우들도 ‘코로나 19’ 팬데믹이 시작되

어 미사도 없는 힘든 시기에 복음을 쓰고 묵상하며 나름대

로 의미 있는 사순시기와 남은 한 해를 보내셨으리라 여겨

져 개인적으로도 수고의 보람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

습니다.

사실 요즘은 핸드폰 과의존과 중독화 현상이 심해서 사

순시기만이라도 스마트폰 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

각했었지만, 뜻하지 않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오히려 

스마트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에 도

움이 되었습니다. 저 역시도 종종 불필요하게 스마트폰을 

손에 들고 있을 때가 있지만, 올해는 스마트폰 쉼과 선용을 

병행하는 한 해가 되었고, 일상 안에서 말씀 쓰기를 우선순

위로 두게 되었습니다.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저를 사랑하

시는 주님의 이끄심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리고, 그동안 

복음의 맛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애써주신 굿뉴스 측에도 

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
